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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
19920501

2021. 12. 14.(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입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우리는 다시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입니다.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 우선, 저와 민주당도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하여 
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주십시오.

❍ 정부에도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둘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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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先보상 先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셋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국난 극복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재난 상황에는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즉각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